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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of-origin differentiation, ego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 on marital intimacy among married men and wom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61 married men and 274 married women whose marital period were less than 14 years, and whose first child was
less than 12 years old and who were living in Chungbuk Provinc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s, t-
test, F-test with Tukey test for post-hoc test, Cronbach α for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the SPSS program(12.0 version). The model test was done with analysis of correlational matrix by
the AMOS 5.0 package using a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ego ident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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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이론적 배경

성공적인부부관계에기여하는요소는많이있지만그중

부부친 감은 서로를 돌봐주고 존중하면서 가장 오래 지속

되는 부부관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강조되어 오고

있다(김 희, 최규련, 홍숙자, 2005). 부부가결혼하여자녀

를출산한이후자녀가아동기에이르는가족확대기에는지

금까지의 부부관계에 더하여 새롭게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

되며, 가족역할과 경계가 재설정되는 시기이다. 즉, 가족구

성원이 증가하는 확대기의 부부들은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면서자신의부부관계도잘유지해야하는문제에직면

한다. 이시기는자녀에게더많은시간을투자하고, 이로인

해 부부간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기 때문에 부부의 결혼만

족도와부부간의상호작용은다른시기에비해감소하게된

다(정현숙, 1997; 정현숙, 서동인, 1994). 이처럼확대기부부

관계에서부부친 감을향상시키는것은결혼생활을유지하

기위한중요한기제로결혼만족도의향상은물론궁극적으

로결혼의안정성에기여하는역할을한다.

Napier(1988)는이러한부부친 감이각배우자의원가족

경험에 기초하여 발달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가족 경험과 부

부간 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하 다. Stierlin(1981)의 연구를

기초로이론을제시한Napier는개인의원가족역동성이다

시 그들의 결혼 역동성의 기틀이 되는 이유는 부부 각자가

자신의 원가족에서 하던 가족 상호작용을 부부의 결혼관계

에 다시 통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그러므로 부부가

친 한관계를형성하기위해서는먼저자신이자라온가족

에서분화된자아를형성하여야한다. 즉, 부부가되기전에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된‘자아’를 형성하는 것은 건강한 부

부관계를 위한 기초라 할 수 있으며(김 희 외, 2005),

Bowen(1978)은 이를 원가족과의 분화라고 칭하 다. 특히

가족간의유대가중시되는가족주의가치관이보편적인우

리나라의경우는개인중심의서구사회에비해자녀에게미

치는원가족의 향력이더클수밖에없어원가족에서의경

험이결혼생활의역동성에매우중요하다(정문자, 2000).

부부관계에 향을주는원가족분화는주로정서적단절

과 정서적 분화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다(전연진, 2002;

Skowron, 1995). 자신의 원가족과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아분화수준이 낮으며, 결혼생활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을많이경험하여부부간에우울이나불안등여러가지

역기능적행동을일으키게되고(금온순, 1996), 이러한패턴

은그들이맺는다른사람과의관계에서도그대로반복되고

향을 미친다(전연진, 2002). 반면 원가족으로부터 분화가

잘된개인은타인과바람직한관계를형성할수있으며(Lim

& Jennings, 1996), 확고한자율성과독립성이유지되어정

체감을 잃지 않고,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친 한 인간관계를

맺을수있다(Bowen, 1978). 즉, 자아분화는정신건강과연

결되어 친 한 부부관계를 유지시키며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하게한다.

원가족분화경험이부부친 감에미치는 향에관한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내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

적단절이낮을수록부부의친 감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김미라, 2001). Mee-Gaik(1991)도자아분화수준이높을수

록 부부간의 친 도는 높다고 보고하 으며, 자아분화가 높

은사람들은의미있는타인간의관계에서정서적친 감을

누리고결혼생활에더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결혼

만족도에 대한 자아분화의 향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기혼남성과여성의경우원가족

분화경험이부부친 감에미치는 향에차이가있는것으

로나타나이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자아정체감형성은원가족으로부터의분화경험에 향을

받는것으로나타났다(문은미, 최명선, 2008). 원가족으로부

터자아분화가이루어진개인은타인과의친 한관계에가

치를 두면서도 자아를 버리지 않고,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의 신념 및 가치와 주

장을굽히지않는다(Hartman, 1981). 반면원가족으로부터

자아분화를 이루지 못한 개인은 유사자아(pseudo-self)를

발달시키므로, 타인중심으로자신을형성해나간다. 진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획득

하는데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되어 타인의 공격이나 비난을

회피하는데모든에너지를소비한다(변외진, 김춘경, 2006).

자아정체감과 부부친 감과의 관련성을 논의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이 부부친 감 발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고(김미라, 2001; 우명순, 2007), 건강한부부

attitude toward children had different effects on marital intimacy according to gender. Also, ego identity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men’s marital intimacy whereas attitude was the strongest for women’s marital intimacy.

주제어(Key Words) :원가족 분화경험(family-of-origin differentiation), 자아정체감(ego identity), 
자녀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children), 부부친 감(marital in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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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 개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한 자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순기, 2001;

이경희, 1998). 진정한 의미의 친 감은 통합된 정체감, 즉

자아정체감을미리성취하지않으면획득할수없다고주장

하고있다(김 희외, 2005). 한편정체감이높은사람, 즉자

아를 확립한 사람일수록 친 감이 높으며, 타인과의 관계에

서신뢰감을갖고자신의행동에자신감을가지고주도적으

로 행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아청, 1998). 이처럼

자아정체감은타인과의미있고, 친 한관계를형성하기위

해반드시거쳐야하는결정적인발달단계라고할수있다.

자아정체감을 통해 얻어진 자기 확신과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이 높은 부모들은 유아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 부모로서의 역할에 자신감과 통제력을

갖고 있었다(Frank, Jacobson, Hole, Justkowski, &

Huyck, 1986). 또한높은자아정체감을갖고있는남편은아

내가필요로하는안정성을제공하고, 부부관계와자녀양육

으로인해발생하는스트레스와문제들을잘극복할수있는

정서적인지원을제공하는것으로나타났다(박아청, 1998).

또한 가족 내의 정서적 상호 작용 방식이 세대간에 전수

되는것으로밝혀졌다(Bowen, 1978). 부모가원가족에서자

신의 부모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방식은 현재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방식에 세대간

전수된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전연진, 2002). 이처럼부모

의자녀에대한태도는부모자신의원가족으로부터세대전

이의 과정을 거치며, 원가족에서 낮은 수준의 분화 경험을

할수록 부모는 자녀와 갈등적 관계를 맺게 된다(유은희, 전

춘애, 1995). 또한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Davies &

Cummings, 1994; 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 1990), 허용또는과보호하고(정문자, 1996), 자녀

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부모 자신이 원가족에

서 경험한 자녀에 대한 태도 유형을 자신이 형성한 가족 내

에서 세대간 전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선웅, 2007;

전연진, 2002).

이처럼 가족체계를 직선적 관계가 아닌 상호교환적 관점

으로살펴보면, 부모가자녀를대하는태도또한부부관계에

향을미치는요인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부모들은아동

에게 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들에 의해 향을 받기도 한

다(Bell, 1968). 부모가자녀를양육하면서가지는자녀에대

한태도는부부관계가만족스러울때더바람직하다고할수

있고, 부부관계의 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Patterson,

1984). 부부 불화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연

구보고를토대로Harrist와Ainsle(1998)은부부관계에자녀

가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다. 이는 부모와 자녀관계가

부부의 불화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에도 향을 미친다

는것을시사한다. 부모가자녀에게부정적인태도로반응할

수록 부부의 친 감은 감소하는 반면,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부의

친 감은증가한다(O’Brien & Peyton, 2002). 이처럼가족

체계 내에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는 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볼수있다.

원가족의 분화경험이 부부친 감에 미치는 향에 대한

선행연구를살펴보면성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

으나(박민지, 2005; 양진선, 2004; 우명순, 2007), 차이를보

이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Bowen, 1976; Mee-Gaik, 1991;

Vayghn, 1989). 한편여성은원가족의부모와정서적분화

가부부친 감에더 향을미치는반면남성은정서적단절

이부부관계에더많은 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그림 1>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및 부부친 감에 대한 이론적 경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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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ensen & Olson, 2002). 또한원가족의자아분화경험

이성인의자아정체감에미치는 향도성에따라차이를보

이고있다(김순기, 2001). 그러나원가족의자아분화경험이

자아정체감을 통해 자녀에 대한 태도나 부부친 감에 미치

는 향력을성에따라살펴본연구는거의없는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문헌고찰을통해세워진이론적모델을

통해원가족분화경험과자아정체감및자녀에대한태도가

어떻게상호작용하여기혼남녀의부부친 감에 향을미치

는가를성에따라살펴보고자한다. 이에기혼남녀의결혼생

활을 강화하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

동·가족상담현장에서실제적으로활용할수있는기초자

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 연구문제> 원가족분화경험이자아정체감및자녀에대한

태도와 상호작용하여 기혼남녀의 부부친 감

에미치는 향은성에따라차이가있는가?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원가족 분화경험의 하위

요인인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원가족의 어

머니와정서적분화와자아정체감및자녀에대한태도가부

부친 감에 미치는 경로를 성에 따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같은가설적연구모델을제시하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첫 자녀가 아동기에 있는 결혼

기간 14년이하의기혼남녀를대상으로하 다. 충청북도청

주시와청원군오창읍의유아교육기관, 회사등을통해자기

기입식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총

1,000부의질문지를배부하여664부(회수율: 66.4%)가회수

되었으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자료와 한부모 가족, 결

혼 15년이상된자료를제외하고최종적으로535부를본연

구에사용하 다.

2. 측정도구

1) 원가족분화경험

원가족분화경험을측정하기위하여전연진(2002)이개발

한원가족분화경험척도를사용하 다. 이척도는한개인이

결혼, 공부, 취직 등의 이유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이

전까지경험한부모와의정서적관계에대해알아보는자기

보고식질문지이다. 총 52문항으로정서적단절, 삼각화, 정

서적분화의3개하위척도로이루어져있고, 원가족의아버

지와 어머니와의 분화정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와의 관련성이 명확

하게입증되지않은삼각화문항을제외하고, 정서적단절과

정서적분리2개의하위척도를사용하여36문항으로원가족

분화경험을측정하 다. 각문항의응답방식은‘전혀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매우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

로이루어져있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원가족

의아버지와정서적단절 .93, 원가족의아버지와정서적분

화 .74, 원가족의어머니와정서적단절 .92, 원가족의어머

니와정서적분화.73으로나타났다.

2)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Dignan(1965)의 자아정체감 척도(Dignan

Ego-identity Scale)를서봉연(1975)이번안한것을토대로

박아청(1996)이재구성한「한국형자아정체감검사」를이경

혜(1997)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척도는총 20문항으로각문항은‘전혀그렇지않다’의 1

점에서‘매우그렇다’의5점까지5점Likert 척도이다. 본척

도의Cronbach’s α 계수는.85로나타났다.

3) 자녀에대한태도

자녀에 대한 태도는 Hudson(1992)이 개발한 Index of

Parental Attitudes(IPA)를사용하여측정하 다. 이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함을의미한다. 총 25개문항으로각문항은‘전혀그렇

지않다’의 1점에서‘매우그렇다’의5점까지5점Likert 척

도로이루어져있다. 본척도의Cronbach’s α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4) 부부친 감

부부친 감정도를알아보기위하여이경희(1998)가제작

한부부친 감척도 15문항을사용하 다. 이척도는세가

지하위 역, 즉 인지적, 정서적, 성적인 역으로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매우 그렇

다’의 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구성되어있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91로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연구에서수집된자료는SPSS 12.0과AMOS 5.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방법으로는 조사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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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배경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 일반적 배경에 따라 기혼

남녀의원가족분화경험, 자아정체감, 자녀에대한태도, 부

부친 감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F-test,

Tukey 사후검증을하 다. 질문지의타당도와신뢰도를위

해요인분석과Cronbach의내적합치도계수를산출하 고,

각하위변인들의상관관계를알아보기위해Pearson의적률

상관계수를 사용하 으며,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AMOS 5.0을이용하여경로분석을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및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일반적배경은<표1>과같다.

2.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기혼

남녀의 부부친 감에 미치는 향: 성에 따른 경로모델

성에따라부부친 감과관련된원가족분화경험과자아

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의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는 <표 2>에나타난바와같다. 각변인들의유의한

상관계수는남성은 .13에서 .53, 여성은 .13에서 .67로나타

났으며, 변수들의관련성은예측된방향으로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의 분산팽창 계수인 VIF 값을 살펴보면 남성은

1.26에서2.18, 여성은1.23에서2.27로다중공선성의문제가

없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난바와같다. 남성의경우 χ2 = 3.00(p > .05, df = 2),

GFI = .99, AGFI= .95, NFI= .99, CFI= .99 로모두 .90 이

상이며RMSEA= .04로 .05보다작으므로자료가모델을잘

지지해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χ2 = 4.77(p >

.05, df = 4), GFI = .99, AGFI = .97, NFI = .99, CFI = .99

로모두 .90 이상이며RMSEA= .02로 .05보다작게나타나

모델의적합성을보여주었다.

연구문제를 기초로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두 집단에 대

한 경로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 다. 경로모형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에나타난바와같다. 본연구에서원가

족분화경험과자아정체감, 자녀에대한태도및부부친 감

에미치는 향은다음과같으며기혼남성과기혼여성간에

부분적으로차이를보여주고있다.

Ⅳ. 논의및결론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세워진 이론적 모델을 통해

원가족분화경험과자아정체감및자녀에대한태도가어떻

게 상호작용하여 기혼남녀의 부부친 감에 향을 미치는

가를 성에 따라 살펴보아 기혼남녀의 결혼생활을 강화하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동·가족 상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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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남자 261(48.8)
가족

핵가족 486(90.8)
성 여자 274(51.2)

형태
대가족 49(9.2)

계 535(100.0) 계 535(100.0)

30세이하 40(7.5) 200만원미만 60(11.3)
30 ~ 35세 221(41.3) 200 ~ 300만원 152(28.6)

연령 36 ~ 40세 226(42.2) 월평균수입 300 ~ 400만원 154(28.9)
41세이상 48(9.0) 400만원이상 166(32.1)

계 535(100.0) 계 535(100.0)

불교 84(15.7)
고졸이하 145(27.1) 기독교 133(24.9)

학력 대졸이상 390(72.9) 종교 천주교 39(7.3)
무교/기타 278(52.1)

계 535(100.0) 계 534(100.0)

관리/전문직 84(15.9)
행정/사무직 167(31.6)

결혼
7년이하 252(47.1)

직업 생산/기술/노무직 141(26.7)
기간

8년~14년 283(52.9)
주부/무직 137(25.9)

계 529(100.0) 계 535(100.0)

12개월이하 214(40.5) 1명이하 108(20.3)
교제 13개월~36개월 205(38.8)

자녀수
2명 364(68.3)

기간 37개월이상 109(20.6) 3명이상 61(11.4)

계 528(100.0) 계 533(100.0)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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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실제적으로활용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여성모두원가족분화경험이자아정체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가 중년여성

의자아정체감에 향을미친다는선행연구(변외진, 김춘경,

2006)와일부일치하는결과이다. 또한자신의원가족으로부

터분리개별화가잘될수록, 심리적독립수준이높을수록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53***
(-.67*** )

③
.50*** -.19**
(.41***) (-.30***)

④
-.13* .42*** -.41***

(-.17** ) (.36***) (-.60*** )

⑤
-.23*** .20** -.26*** .26***
(-.27***) (.30***) (-.36***) (.27***)

⑥
-.30*** .31*** -.39*** .30*** .43***
(-.21**) (.16* ) (-.30***) (.18** ) (.41***)

⑦
-.12 .07 -.24*** .14* .42*** .36***

(-.13*  ) (.21***) (-.21***) (.21** ) (.29***) (.41***)

평균
1.90 3.15 1.54 3.67 3.63 4.10 3.67
(1.97) (3.12) (1.63) (3.67) (3.47) (3.89) (3.51)

표준 .72 .69 .57 .70 .49 .37 .61
편차 (.78) (.74) (.61) (.69) (.46) (.47) (.69)

① 원가족의아버지와정서적단절, ②원가족의아버지와정서적분화, ③원가족의어머니와정서적단절, 
④원가족의어머니와정서적분화, ⑤자아정체감, ⑥자녀에대한태도, ⑦부부친 감
*p < .05,   **p < .01,   ***p < .001

<표 2>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및 부부친 감간의 상관관계
※남(여)

χ2 df GFI AGFI NFI CFI RMSEA

남성 3.00 2 .99 .95 .99 .99 .04
여성 4.77 4 .99 .97 .99 .99 .02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p < .05,   **p < .01,   ***p < .001
모든계수는표준화된계수임.

χ2 = 3.00(p > .05, df = 2)

<그림 2> 기혼남성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및 부부친 감에 대한 경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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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체감이높다는연구(문은미, 최명선, 2008)와도일치하는

결과이다. 정서적 단절과 자아정체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

관관계가 있었고, 정서적 분화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가있었다. 이러한결과는원가족과의긍정적인정서경험을

많이 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타인과 친근한 관계를 맺

으면서도확고한정체감을유지하게된다는것을시사한다.

둘째, 원가족 분화경험이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에 대한

태도에유의미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원가

족에서의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자녀

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서적 분화 경험을 많이 했

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연구

(문희선, 1995)와일치하며, 부모의원가족분화수준이낮을

수록부모는자녀와역기능적으로의사소통한다는연구결과

(전연진, 2002)와맥을같이한다. 특히남성의경우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경험이 자녀와의 태도에 향을 미치

는 것은 원가족으로부터 미분화된 관계양식과 역기능적인

행동 양식을 동성의 부모로부터 모방하게 된다는 연구결과

(Kissee, Murphy, Bonner, & Murley, 2000)를통해동일시

의과정으로정의할수있다. 또한자기분화가남성의경우

에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 정서적 단절의 향력이 더 큰

것으로나타났다는결과(조소희, 2008)와맥을같이한다. 원

가족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 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

한경험을가지고있는아버지의양육행동은더애정적이고

독립적으로자녀를키우며적극적으로자녀양육에참여하며

합리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김희주, 1996). 또한이

는 어머니의 경우도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적절한 친 감과 자율성을 이룬 어머니가 정서적

단절을경험한어머니보다자녀양육행동에있어서온정·수

용적이고, 덜거부, 제재적인것으로자녀에게지각되었다는

연구결과(정문자, 전연진, 김진이, 2004)를뒷받침한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원가족과의 정서적 관계를 성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함을시사한다.

셋째, 부부친 감에 향을미치는원가족분화경험의하

위요인은여성의경우원가족의아버지와정서적분화인것

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직접적인 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혼여성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부부친 감을

살펴본연구(김미라, 2001)에서기혼여성의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단절이낮을수록부부친 감이높게나타

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원가족에서의정서적 건강변인이

다른사회인구학적변인보다특히여성에게있어결혼적응

에더많은 향을미친다고한연구결과(Lane, Wilcoxon,

& Cecil, 1988), 원가족경험이높을수록결혼의적응도가높

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김현정(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딸이부모와의정서적단절을적게경험할수록결혼만

족도와결혼안정성이높다는전춘애(1994)의연구와남성보

다는 여성의 경우 자아분화 정도와 결혼적응도, 결혼만족도

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Mee-Gaik, 1991;

조은경, 2001, 한 숙, 2007)를지지하는결과이다. 이는아

내의경우원가족에서의정서적분위기나정서적경험이자

녀가성장한후에도끊임없이 향을미치며, 남편과의관계

*p < .05,   **p < .0l,   ***p < .001
모든계수는표준화된계수임.

χ2 = 4.77(p > .05, df = 4)

<그림 3> 기혼여성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및 부부친 감에 대한 경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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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전이되어부부관계에 향을미칠수있음을보여주므로

원가족의아버지와정서적분화를잘한사람은원가족의아

버지와 자신의 남편을 동일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식한

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원가족의 경험이 부부친 감에 미

치는 성차를 인식하고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이를 적극 반

하여함을시사한다.

넷째, 남성과 여성 모두 자아정체감이 자녀에 대한 태도

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자아정체감이높

을수록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연구와 일치한다

(Cox et al., 1989; Frank et al., 1986). 부모의자아정체감이

높으면자녀에게보다긍정적이고수용적으로대한다는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원가족에서부모자녀관계의중요성을인식시켜현

재부모자녀관계에서긍정적인정서경험을많이할수있도

록하는부모교육의필요성을시사한다.

다섯째, 남성은 자아정체감이 부부친 감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 자아정체감이 부부친 감에 직

접적으로미치는 향력은나타나지않았다. 또한남성은원

가족에서의 분화경험이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부부친 감에

간접적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지만, 여성의경우자

아정체감을통하여부부친 감에미치는간접적인 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아정체감은 남성의 부부친 감에

더큰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에게는자아정

체감이 부부친 감에 유의미한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우명순(2007)의 결과와일치한다. 이러한결과는전

통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향으로 여

성의경우자신의자아보다는가장인배우자위주의관계형

성에 익숙하고 안정감을 가지며, 남편의존의 부부관계를 맺

는 경우가 많음으로 자아정체감이 부부친 감에 향력 있

는요인으로나타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여섯째, 남성과여성모두원가족에서의분화경험이자녀

에대한태도를통하여부부친 감에간접적인 향을미치

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남성의경우는원가족의아버지와

정서적분화와원가족의어머니와정서적단절의경험이모

8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9호, 2010

<표 4> 기혼남녀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및 부부친 감과 관련된 변인의 직접·간접효과

성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성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남성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

자아정체감 -.16 · -.16

여성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

자아정체감 -.15 · -.15

자녀에
대한태도 · -.05 -.05 자녀에

대한태도 · -.05 -.05

부부친 감 · -.06 -.06 부부친 감 · -.04 -.04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자녀에
대한태도 .20 · .20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부부친 감 .12 · .12

부부친 감 .05 .05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자아정체감 -.24 · -.24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자녀에
대한태도 -.25 · -.25 자녀에

대한태도 -.18 · -.18

부부친 감 · -.10 -.10 부부친 감 · -.17 -.17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분화

자아정체감 .19 · .19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

자아정체감 .10 · .10

자녀에
대한태도 · .06 .06 자녀에

대한태도 · .04 .04

부부친 감 · .08 .08 부부친 감 · .02 .02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태도 .31 · .31 자아

정체감
자녀에

대한태도 .35 · .35

부부친 감 .34 .07 .41
자녀에

대한태도 부부친 감 .35 · .35
자녀에대한

태도 부부친 감 .2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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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부친 감에매개역할을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원가

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만이 부부친 감에 매개역할을

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여성의경우사회적으로자녀양

육과같은표현적역할이남성에비해더강하게사회화되어

왔고, 원가족에서도그러한 상호작용 방식을 학습하 기 때

문에자녀의성과관계없이자신의원가족분화경험이아들

과 딸에 대한 양육행동에 동일하게 전수된 것으로 볼 있다

(정문자외, 2004). 특히여성의경우는미분화된자아로인

해부모와자녀간의상호작용에문제가생겼을때자녀들은

부모와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에 단절을 시도하게 된다. 또한

결혼한후에도부모와의정서적단절이부부간에 향을미

쳐부부간에갈등을일으키는기제가될수있으며, 이로인

해 결혼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

다(김남진, 2005; 김명자, 고현선, 1994; 한미향, 1999).

일곱째, 자녀에대한태도는남성과여성모두부부친 감

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성과여성을비교해

본결과여성의경우자녀에대한태도가부부친 감에미치

는 향력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자녀와의상호작용

이긍정적이고, 자녀에대해스트레스를덜받을수록부부의

친 도가높아진다는연구(O’Brien & Peyton, 2002)와일치

하는 결과이며,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부부관

계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Cox, Paley, Payne, &

Burchinal, 1999; Erel & Burman, 1995)와맥을같이한다.

한편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자녀에 대한 태도가 부부친

감에미치는 향력이더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자녀

양육에대한많은부분을책임지고있는기혼여성의경우자

녀와의관계가부부관계에더 접한 향을미치고있는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관계는 서로

다른체계로볼수없으며, 하나의상호작용하는체계속에서

친 한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특히아동기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기혼여성의경우에

는자녀와의긍정적인상호작용방식등에대해좀더관심을

가지고교육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결과적으로본연구는원가족분화경험과자아정체감, 자

녀에대한태도가부부친 감에미치는경로가성에따라부

분적인차이가있음을보이고있어원가족분화경험과자아

정체감, 자녀에대한태도가부부친 감에미치는 향을성

에따라살펴본것에타당성을보여주었다. 또한원가족에서

의부모와의경험은현재의가족생활전체에세대전이의과

정을통해직·간접적인 향력을미치고있어원가족의

향력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여기

서주목해볼것은남성은자아정체감과자녀에대한태도가

부부친 감에 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태도만이 부부친 감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

화의 향으로인해어떤역할을수행하든지남성은여성보

다자신감과함께정체감이우선되어야함을시사해주는것

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경우는 우리 사회가 자녀 양

육에대한많은부분을여성에게지우고있는현실적인어려

움으로인해자녀와의갈등이있거나양육으로인한스트레

스가있을경우부부관계에도부정적으로 향을미치고있

는것으로볼수있다. 즉, 부부친 감을향상시키기위해서

는남성과여성의여러사회적인환경과특성을고려하여접

근할필요가있음을시사해주고있다. 그러므로본연구는

남편과아내의자아분화수준에따라부부갈등이나결혼생활

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입증해주는 결과이며, 건강한

부부관계를증진시키는교육프로그램에는성차에따른차이

를고려해야함을시사해주고있다.

이러한결론을바탕으로본연구가제언하는바는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의 자아정체감보다 기혼여

성의 자아정체감이 낮으며, 기혼여성의 경우 자아정체감이

부부친 감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을 생애주기적 관점

에서 탐색해보고,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이 부부관계에 미

치는 향을다양한관점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둘째, 본연구에서는기혼남녀의원가족분화경험이부부

관계와 현재의 부모자녀관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정

체감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원가

족의 경험이 인생의 전반에 걸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후속연구에서는원가족경험을매개하는요인

을 탐색하여 이 요인들의 상호관계가 부부친 감에 미치는

향을탐색해볼필요가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부부친 감을 하위변

인으로나누지않고단일차원으로연구하 다. 따라서후속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과 부부친 감간의 하위

요인간의관련성을다차원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혼여성과 남성을 독립적으로 살

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부를 쌍으로 연구하여 원가족

분화경험의 차이가 부부친 감이나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

는 향을탐색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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